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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포면의 한 마을로 새터 마을과 송산 마을로 이루어 졌다 명의 주민과 가구로 이. 518 141
루어져 있으며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마을엔 김씨와 박씨가 많이 살고.
있다 본래 천안군 모산면의 지역인데 고종 년 지방 관제 개정에 의하여 아산군에. , 32 (1895)
편입되고 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송산리 부용리를 병합하여 송용리라 하였다 마, 1914 , .
을의 형성년대는 확실하지 않고 고려초에 아산현에 속하였다가 년 월 일에 북면으1914 3 1 3
로 칭하고 년 월 일 둔포면으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1917 9 25 .

송용리 위치도< >

송산 부용 새터 마을 송용리, , ( )▩
송용 리는 송용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송산 마을이라고 한다 전에는 소나무가 많이 있어서1 .
퍽 울창하여서 송산이란 이름이 유래되었지만 왜정 말년 수백년 되는 소나무를 배어 가서

지금은 송산이란 말이 무색해졌다.

송용 리는 새터 마을이라고 한다 양씨 중종산인 양병산이 있고 전설이 내려오며 약 여2 . 130
년 전 부용산 아래에 새로 생긴 마을인데 가운데에 있어서 새터란 이름이 유래되었다.

<조사당시 송용리 마을 관련 사진>



위 치1)

송산 마을은 위도 경도 인 지역에 위치해 있다 온양에서 둔포방면36-55-10, 127-01-50 .
으로 가다 보면 둔포에 미치기 전에 바로 보이는 마을이 송산 마을이다

새터 마을은 위도 경도 인 지역에 위치해 있다 온양에서 둔포로 가36-55-01, 127-01-10 .
는 도로편을 따라 가다보면 둔포 비치기 전에 바로 마을이 나오는데 그 마을은 송용리 리1

인 송산이라는 마을이다 송산 마을에서 온양방면으로 정도에 위치해 있다. 500m .

현황2)

송산 마을의 인구수는 명으로 남자 명 여자 명이다 세대가 살고 있으며 그392 200 , 192 . 106
중 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55% .

새터 마을의 인구수는 명으로 남자 명 여자 명이며 세대가 살고 있다 그 중126 69 , 57 35 .
세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24 .

인구 분포 현황－

생업-

송산 마을의 농경지면적은 논 밭 이며 영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56ha, 29ha , , ,
등 각종 영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시설은 엠프가 구비된 마을회관이 개소가 있다. 1 .

새터 마을의 농경지면적은 논 밭 로 좁은 경작지를 가지고 있으며 영농기계는32ha, 19ha ,
경운기 특랙터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많은 편은 아니다 문화시설로는 엠프가 구비된 마을, .

회관이 있다.

농경지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남자 여자

송산 마을 392명 200명 192명

새터 마을 126명 69명 57명

구 분

마을명
농업 축산업 제조업 상업 서비스업 기 타

송산 마을 98% 2% - - - -

새터 마을 91% 9% - - - -



농기계 현황-

문화시설-

성씨별 분포 현황－

송산 마을의 성씨별 분포 현황을 보면 이씨가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26% ,

새터 마을의 성씨별 분포 현황을 보면 이씨가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4% .

학생 분포현황-

최고령자－

새터 마을의 최고령자는 신관순씨로 세이시다77 .

호당 년평균소득－

송산마을은 약 만원 새터마을은 약 만원710 , 500 .

자연 경관3)

송용리는 둔포리에서 북쪽으로 위치하며 온양에서 평택으로 가는 가는 길에 있다.

도로를 중심으로 왼편에 위치해 있다 뒤로는 산을 두고 앞으로는 도로가 나 있어서 매우.
시원하나 마을 모습을 볼수 있다.

마을의 변천과정4)

송용리는 본래 천안군 모산면의 지역인데 고종 년 지방 관제 개정에 의하여 아산, 32 (1895)
군에 편입되고 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송산리 부용리를 병합하여 아산군 둔포면에, 1914 ,

편입하였다.

구 분

마을명
계 논 밭

송산 마을 85ha 56ha 29ha

새터 마을 51ha 32ha 19ha

구 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예취기 콤바인 건조기

송산 마을 31대 11대 13대 － 8 － －

새터 마을 19대 6대 5대 3대 － － －

구 분

마을명
마을회관 엠프 방송시설 마을문고 사물놀이악기

송산 마을 1개소 1개소 － － －

새터 마을 1개소 1개소 － － －

구 분

마을명
계 김씨 이씨 박씨 기타

송산 마을 100% 15% 26% 12% 49%

새터 마을 100% 29% 34% 8% 29%

구 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송산 마을 6명 5명 4명 2명

새터 마을 8명 5명 4명 2명



입 향5)

송산 마을에는 이씨와 김씨가 많이 살고 있다 처음 이 마을에 거주한 사람은 경주 김씨로.
대째 살고 있다고 한다15 .

새터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성씨는 이씨로 대째 살고 있다 마을에 인구가 가장 많았던3 .
때는 년대초반이라고 한다70 .

지 명6)

송 산 송용리에서 가장 큰 마을 전에는 소나무가 많이 있어서 퍽 울창하였는데 왜정 말· : ,
년 수백 되는 소나무 수백주와 그 나머지 소나무도 모두 베고 뿌리를 캐서 송탄 기름을 짰

음.

원 골 송산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

송용리 사지 조선시대의 사지로 새터 마을 지점에 있다· : 200m .

미륵산 원골 뒤에 있는산 미륵이 있음· : . .

미 륵 상불암에 있는 미륵으로 높이가 척이 있다· : 8 .

상불암 원골에 있는 절이다· : .

배곶이 원골 북쪽에 있는 들로 전에 배가 닿았다 함· : .

부용산 테두리산 동쪽에 있는 산 모양이 연꽃같이 묘함 부용단이 있음· : . . .

부용단 부용산에 있는 단 한재가 심할 때 기우제를 지냄· : .

한 개 배곶이 아래쪽에 있는 들로 전에 큰 개가 있어서 배곶이까기 배가 드나들었다고· :
한다.

새 터 부용산 아래에 새로된 마을 부용· : →

테두리산 새터 뒤 북서쪽에 있는 산 성터가 있음· : . .

양병산 새터 뒷산 양씨 중종의 산으로 옛날 전설이 있음 양병산에 소나무숲이 무성하여· : . .
학들의 보금자리였으나 어느날 두 마리의 학이 날아가 음봉면 소동리 윤씨 종산에 자리를
잡고부터 양씨 문종의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고 윤씨문종의 가세는 왕성하게 번창하여 윤씨

문종의 가세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함.

바깥가래 중선모랭이 바깥에 있는 들· : .

안가래 중선모랭이 안쪽에 있는 들· : .

중선모랭이 안산 앞에 있는 산· : .

안 산 송산 앞에 있는 산· : .

전 설7)

관터의 옛탑 송산마을( )

연대를 알수 없는 오래된 탑이 있으며 관대리 일대는 옛 기왓조각이 수없이 발견되는데 이
에 얽힌 전설은 다음과 같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옛날 그곳은 커다란 고을이었다 주. .
위의 고을에서도 그곳을 부러워할 정도로 부유한 생활과 윤택한 생활을 영위했다 대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잘 정도로 빈부의 격차가 없는 곳이였으며 저녁때면 나는 연기는 풍요함
을 더욱더 절실히 느끼게 한다 산으로 둘러 싸여있고 항상 초목이 우거져 산새들은 끊이지.
않고 울음을 보냈다 고을에는 유난히도 부자인 윤 부자가 있었다 무척이나 절실한 불교인. .
이었기에 집안에는 조그만 불상을 모시고는 불공하고 있었다 가까운 근처에 작은 암자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큰 그 고을에 이상히도 절 하나가 없었다 사실 윤부자 내외가 불상을.
모시고 정성을 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늙어 가도록 하나도 없는 자식을 부처님
을 손을 빌려서라도 그들의 단 하나의 유일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윤부자 내외는.
날마다 정성을 들이면서 자식을 갈망하는 마음을 항상 불상앞에서 표현하곤 했다 어느 날.
아침 그날도 정성을 드린후 부인이 이런말을 했다 저 우리고을의 가까운 곳에 절을 하나. "

짓는 것이 어떨까요?"

크고 부유한 생활을 하는 우리 고을에 절하나 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하지 않겠지요 우?
리같이 불상을 모시고 있는 것보다 절을 하나 세워 여러사람이 함께 부처님을 모시도록 하



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내의 그말을 윤부자는 무릎을 탁치며 만면에 웃음을 띄웠다 부. "
인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진작 못했는지 모르겠구려 그렇게 합시다 우선 고을 사람들에."
게 이런 우리의 뜻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의 좋은 뜻을 모아 봅시다 그들 내외는 그런 말을.
나누곤 두손을 잡고 의미있는 웃음을 지었다 고을 사람들은 물론 대찬성이었고 좋은 절터.
를 잡기로 했다 사람들은 자기 집안일과 같이 열의를 보였고 큰 경사라도 난 것과 같이 여.
겼다 또 법당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멀리서 보아도 눈에 띄일 탑을 하나 세워 그들이 절을.
세우는 뜻을 남기기로 했다 월에 시작한 그 일은 점점 더워져 가는 날씨에 조금씩 형체를. 5
보이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 쏟은 노력과 땀방울들은 하나도 아까운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
다만 후에 찾아올 즐거움과 보람을 생각 할 뿐이었다 물론 윤부자 내외의 기대는 무척이나.
컸고 하루하루의 생활을 보냄에 있어 절이 나타내는 모습과 함께 더해만 갔다 시작한지 열.
달만에 절은 그 위엄을 내보였고 그날 그 고을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였고 커
다란 탑 앞에서 제를 올렸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신비로움이 이절에서 내려지는 것 같아.
고을인들은 황홀해했다 윤부자 내외는 그절에서 열심히 불공을 드렸고 그래서인지 몇일후.
에 윤부자 부인은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 이상한 것은 윤부자 부인이 꾼 꿈이었는데 불공을.
드리다 왠지 다른때 느끼지 못한 피곤을 느껴 잠시 그 탑앞에 웬 동자가 서 있더니 부인을
향해 걸어오는 것이었다 부인이 신기함에 손을 벌리자 부인의 품안으로 달려드는 바람에.

놀라 꿈을 깼다.

부인은 괴이하면서도 그꿈에 본 동자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음에 조금은 아쉬움이 맴돌았었
다 그런 꿈을 꾸고 난 뒤 태기가 있었고 그것을 안 고을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이제야 윤부.
자 내외의 지성에 감동하셨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부처님을 모신 절을 향해 합장을 했다.
윤부자 집안의 즐거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느덧 부인은 옥동자를 낳았는데 꿈에 나타.
난 그 옥동자와 같았다 윤부자 내외는 정성을 쏟아 아들을 키웠다 평화롭고 아무 화없이. .
지내던 어느날 누구 입에서 나온 것인지는 몰라도 가까운곳의 섬나라이며 미개인들인 왜구
들이 침략해 온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졌다 고을 사람들은 설마 이곳까지 오랴.
하며 걱정을 하지 않았다 다만 가뭄이 되어 조금씩 잃어가는 농작물과 전과는 다른 고을의.
모습에 가슴을 조바렸다 그러나 고을에도 왜구들의 발길은 들여 놓아졌고 고을 사람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왜구의 발길에 짓밟히느냐 하고 걱정을 했다 물론 윤.
부자 내외는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이 귀한 아들과 또 몇대씩 내려오면서 살은 그 집을 버리
고 타지로 갈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고을 사람들과 윤부자 내외는 커다란 고을안에.

남아 부처님의 덕으로 자기들을 화에서 면해 주기만을 빌었다.

결국 그 고을은 왜구들의 손에 들어갔고 커다랗고 부유하던 곳은 왜국들의 횡포로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고을에 남아있던 유부자 내외와 고을사람 몇은 왜구들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상한 것은 그들의 고을은 왜구들의 손에 부수어 졌으나 그들 모두가 피땀을 흘려.
세운 절의 탑은 하나도 손실이 없이 남아 있었다 그 절은 왜구들의 손에 불타버려 없어졌.
지만 후의 사람들은 그것이 부처님의 힘으로 동자가 나온점으로 미루어 아마도 부처님의.…

힘이 있었나보다 하면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수수께끼라고 했다.

전통놀이 및 대표적인 집단행사8)

마을에서는 매년 월 일 어버이날에 마을의 어르신들을 위하여 경로잔치를 연다 마을의 계5 8 .
로는 논계와 상주회가 있다.

특별히 소개할만한 인물9)

이 마을은 특별히 소개할만한 인물은 조사되지 않았다.

종교단체10)

이 마을에는 교회가 따로 없고 근처의 둔포리에 있는 나사렛 교회나 천주교 교회로 나가고
있다.

공장현황11)

송산 마을에는 공장이 없다.

새터 마을에는 보온덮개를 만드는 원흥휄트와 용접기 제조를 하는 원흥산업전기가 있다.

원흥휄트 송용 허가일 면적 종업원수· ­ 172-5, 96.07.08, 1,826, 8

보온덮개

원흥산업전기 송용 면적 종업원수· ­ 123-14, 617, 7



용접기 제조

마을의 특성12)

마을은 큰 길이 나 있는 만큼이나 크게 번화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면소재지가 매우 가까
이 있어 많은 시설을 사용하기가 좋게 위치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마을의 자랑거리느 단합.
이 잘된다는 것인데 일찍 마을회관 건설과 마을 간선도로를 포장했었으며 지금도 마을계를
하고 어버이날 행사를 열어 노인분들을 모시는 등 많은 일들을 힘을 모아 해결하고 있다.


